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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임준홍 사원의 출근길은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출근하는 동안 버
스 안에서 부족한 아침잠을 보충했다면, 지금은 ‘코로나19 안전감시단’으로서 버스에 오른 동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
직접 체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

코로나19 이후 쿠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고객과 직원의 안전입니다.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과
하게 여겨질 만큼의 강력한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. 특히 물류센터, 배송캠프 등 전국 로켓배송센터에 직원들이 안전수칙
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2400명 규모의 ‘안전감시단’을 배치했습니다. 

2400여 명의 안전감시단을 꾸리기 위해 한 달 만에 1300여 명을 추가 고용하고, 6월에만 47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출했습니
다.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두 배 증차했으며, 모든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흡연 시설과 휴게실 등에서도 엄격한 거리두
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통근버스 승하차 및 사업장 출퇴근 시 QR코드를 사용해 체온 및 건강 기록을 관리하고, 코로나 의심자 발
생 시 신속하게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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